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安倍能成は 1926 年から 1945 年までの約 15 年
間、京城帝国大学の法文学部の西洋哲学教師とし
て朝鮮に滞在した。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同上、253 頁。 
9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「崇禮門の全焼、崩壊…国宝 1 号を失った」（『東亜日報』
2008 年 2 月 11 日付）
 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080211/8542636/1（2015 年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里』50 号、三千里社、120 − 127 頁。
高崎宗司（1995）「韓国ゆかりの日本人」（木村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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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순과 도피 사이에서 -
Abe Yoshishige and Colonial Korea




 1926 년부터 1940 년까지 ,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서 모순을 가지고 있었던 아베 요시시게는 , 강압적
인 식민지 지배가 행해지고 있었던 조선이라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조선의 자연과 풍습 , 문화등으
로 눈을 돌렸다 . 그 결과 , 아베 요시시게는 단순히 일본과 일본문화만이 모든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입장
에서 벗어나 , 현실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짐으로써 당시의 조선을 객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
이 가능했다 . 그로 인해 , 조선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아베 요시시게는 < 오래되고 뒤쳐진 것 > 으
로써 인식되고 있었던 조선문화를 높게 평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, 조선문화를 < 지켜야 할 것 > 으로
써 판단하여 언제나 그것들을 보존해야 한다고 일본과 조선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.
 본고에서는 , 조선체재기의 아베 요시시게에 주목하여 조선에 체재하고 있었던 아베 요시시게가 어떠
한 갈등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는지, 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조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고찰하였다.
   
（2015 年 11 月 2 日受理）
